
다이와보 - 내년 봄·여름철 면 소재 발표 

 

다이와보는 내년(2003년) 봄·여름철 상품 컬렉션(collection)을 발표하였는

데 이번 전시회의 테마를 “코튼·알라카르트(Cotton á la carte : 좋아하는 것을 

하나씩 고른 면제품)”로 정하고 코튼에 초점을 맞춘 390점을 전시하였으며, 

신상품으로는 하이 퀄리티(high-quality)면사 “크리스탈 돌레(Crystaldole)”와 가

벼운 혼방소재 “에어·엑스트α”등을 소개하였다. 

“크리스탈돌레”는 실의 잔털을 컴팩트·스핀·얀의 1/2 수준으로, 일반 면

사의 1/10 수준으로 줄인 신상품으로서 면 섬유를 한 올씩 분해하여 정성들

여 길게 펴주는 공정을 거쳐, 넵(nep)이나 미세결점(微細缺點)이 일반 면사의 

1/3정도로 적으며 깨끗한 표면감(表面感)을 만들어내므로서 광택이나 고급스

러운 느낌이 뛰어나다고 한다. 단사강력도 같은 번수의 경우 일반 면사가 

350g, 컴팩트·스핀얀이 450g인데 “크리스탈돌레”는 500g으로 가장 강하다고

한다. 이 면사로 만든 고밀도 직물 “벤타일(ventile)"이나 선염사도 선보이고 

있으며, 30수 단사, 40수 단사, 80수 2합연사 등으로 코트, 캐쥬얼, 부인 옷, 팬

츠, 셔츠 등의 생산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. 

강연사 “파워·트위스트(power twist)”는 100수 2합연사의 변화 조직물로도 

개발되고 있는데, 유럽에서는 강연제품이 유행하고 있어, 경사에 강연면사를 

사용하고 폴리에스테르·필라멘트, 레이온·필라멘트 또는 마 등을 위사로 

쓴 특수 변화직물도 판매된다고 한다. 

다른 소재끼리 본딩(bonding)한 “믹스·큐브(mix·cube)”의 경우 천의 앞면

은 무지(無地)이고 뒷면은 스트라이프(stripe)로 되어 있는 소재와 여름 상품

으로서 시원한 마를 섞은 천, 강연을 살린 천도 선보였다. 

다른 섬유와 복합되어 있는 새로운 면 소재들도 소개되었는데 “에어·엑



스트α”는 면과 중공(中空) 나일론 단섬유의 특수 혼방기술에차원이 높은 가

공기술이 복합된 소재로서 경량감(輕量感),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, 

고강력이며, 내마모성(耐磨耗性)이 뛰어난 신소재이다. 나일론이 사용되므로 

적당히 빳빳한 느낌도 있으며 30수 수준의 바지, 스커트, 쟈켓, 코트 등에 사

용된다. 

면과 폴리에스테르·마이크로파이버(microfiber 극세섬유)로 교직(交織 : 2종

류 이상의 실로 섞어서 제직)한 “에레누”, 면과 나일론·필라멘트로 교직한 

“브론자”, 경사에 나일론·필라멘트, 위사에 셀룰로스 방적사로 교직함으로써 

나일론 직물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“나일론·리치(nylon-rich) 그리셰이드”, 

극세합섬필라멘트와 고급 세번수 면사로 제직한 고밀도 직물 “벤토네”도 소

개하고 있다.  

선염(先染)에서는 80수 3합으로 만든 여러 가지 직물의 시리즈(series), 위사

에 스트레치사(stretch 絲)를 사용한 직물, 면·마, 면·캐시미어(cashmere), 실

크·캐시미어 등과 같이 두 섬유를 각각 선염한 직물, 강연사를 선염하여 강

연과 선염의 두 가지 특성을 조화롭게 살린 슈트(suit : 신사복 또는 부인복의 

상하 정복)소재도 개발하고 있다. 

보텀(botton : 바지, 치마 등의 총칭) 소재로서는 중공(中空) 폴리에스테르와 

수피마 면과의 혼방사, 면과 중공 나일론과의 혼방사, 슬럽(slub)사 소재도 소

개하고 있다. 부인용 아웃·웨어(out wear)뿐만 아니라 신사용 보텀도 여러 가

지 소개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. 


